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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24일(목) 오전 9시, 2025년도 단체교섭 제9차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조합은 “9차까지 실무소위가 진행되면서 진전된 안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낄 지경” 이라며 “똑같은 대답으로 시간만 계속 허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9차에서도 진전 없는 재차 대치에 노측, “사측 위원들은 개점휴업 상태? 졸속 마무리 꿈도 꾸지 말라”





특별휴가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노측의 요구에 사측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노측은 “기존에는 없던 증빙서류 제출이 왜 필요한 것이냐”고 묻자 사측은 “서류 제출이 없다 면, 특별 휴가를 2~3일씩 나누어 쓰는 등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릴 것”이라 답했다.





통근 보조비 인상 안 역시, 사측은 노측의 요구에 “통근보조비와 급식보조비를 통합해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통근보조비 인상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노측은 “금액 인상도 없이 지급 방식만 변경해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말장난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사측을 나무랐다.





노측 대표위원은 “장시간 바뀌지 않는 의견으로만 논의를 주고 받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추후 다음 실무 소위에서는 반드시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인관 위원장은 이 날 실무소위가 끝난 후 노측 위원들에게 “조합이 그간 노사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측의 태도가 여전히 과거의 구태에 머물러 있다는 건 심히 유감”이라고 말한 뒤 “파행을 두려워 말고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교섭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교섭 한 달 넘었는데 안건 하나 수용 못하나”�노측, 9차 실무소위서 분통 “밤새서라도 진전안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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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4일(목)








